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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 때면 지구를 걱정하

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남극 상공 오존

층이 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는 매년 11월 초 즈음에 오존층 

파괴 정도에 대한 기록을 발표

한다.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대기중

에 배출되면서 지구를 보호하

는 중요한 장치인 오존층에 구

멍이 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

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 우

려가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 같

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2일 올해의 오존층 

파괴 정도를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양호했다.

NASA는“오존층 파괴로 생긴 커다란 오존 구멍이 평

소보다 약간 늘어난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남극의 오존층이다. 올해는 남극 

기온이 낮아서 오존층이 파괴될 조건이 더욱 강력했다. 

올해의 남극 오존 구멍은 1979년 이후 가장 낮은 남극 

와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남극 와류는 남극 성층권

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낮은 기압의 대기흐름이

다. 이 때문에 남극 성층권의 구름이 더 쉽게 모이는데, 

이 구름 입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와 브로민(Br) 

화합물을 활성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 오존 

구멍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는 오존 파괴 

물질의 사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는 화학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하

고, 1989년 발효된 몬트리얼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

괴하는 물질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오존층 파괴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나마 2016년에는 가을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남극 성층권 구

름이 적게 모이는 덕분에 오존

구멍이 작았다. 그래도 2016년

은 2,970만km2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 오존 구멍의 크

기는 약 2200만㎢이다. 이는 미

국 전체 영토의 약 3배 정도 되

는 규모로 NASA 위성이 관측

을 시작한 40년 중 13번째로 큰 

구멍이다. 생각보다 선방한 현

재의 오존 구멍이지만, 남극 오

존층 파괴가 처음 발견된 1980

년대에 비해서는 아직도 큰 규

모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

기 함유 수준은 2000년까지 계

속 늘어나다가, 이후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심각

한 오존층 손실을 야기할 만큼 많이 나온다.

한편 남극 극점 위 오존의 양은 10월 12일 기준 104돕

슨 단위(Dobson unit)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해양대기

청(NOAA)이 남극점의 오존을 측정한 33년 중 12번째

로 낮은 수치이다.

NOAA는 남극점위에서 정기적으로 오존을 측정하는 

‘존데’를 담은 기상풍선을 최고 34킬로미터 상공까지 

띄우고 지상에는 돕슨 분광광도계를 설치해서 오존층

의 두께와 수직 분포도를 관측하고 있다. 돕슨 단위는 

지구 표면에서 대기권에 있는 오존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이다. 지구 표면이 대기압이면서 기온이 0도일

때 0.01밀리미터 두께의 순수한 오존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오존 분자의 숫자를 나타낸다. 104 돕슨 단위는 

1.04밀리미터 두께로 오존층이 생긴다는 의미다. 남극 

오존구멍이 생기기 전인 1970년대 9월과 10월 남극점 

위 오존의 평균 양은 250~350 돕슨 단위였다.

남극 오존층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 지

구적인 협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NASA “올해 남극 오존층 구멍 ‘양호’ ”

▲ 1979~2010년의 31년간 오존층의 변화 모습 (사진: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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